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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경화,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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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간 경화는 간이 딱딱해져 제 구실

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의학적으

로 살펴보면 간 경화는 간염, 술, 약물 등으로

인해 간에 만성적 염증 발생하고, 간 세포가 점

차 섬유화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.

간 경화의 증상은 간염과 매우 비슷합니다. 피

로감과 황달, 복수 등이 발생하며, 다리가 붓고

피부가 붉게 보이게 됩니다. 남성의 경우엔 호

르몬 장애가 생겨 유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

니다. 심각한 경우 구역·구토도 동반됩니다.

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경화 원인

은 술입니다. B형, C형 간염으로도 발생하지만, 

우리나라의 경우엔 매일 먹는 술이 가장 큰 문

제로 지적됩니다.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

필요한 시간을 무시하고 먹는다면 무리가 생기

고 간 경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또한 B형, C

형 간염이 장기화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증상은 황달, 복수 등이 대부분입니다. 심한 경

우엔 식도 내 정맥압이 올라가 피를 토할 수도

있고 매우 심한 경우엔 간 해독 능력이 없어져

의식을 잃는 일도 발생합니다. 

간 경화의 진단은 혈액검사가 가장 우선하게

됩니다. 간 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는 빈혈, 혈소

판 수치가 적어 추정이 가능하고 초음파 또는

C.T.를 보면 변형이 생겨 판단할 수 있습니다. 

복수가 차거나 식도 정맥 출혈 등의 합병증이

온 심각한 경우엔 합병증을 먼저 치료하는 것

이 일반적입니다. 간경화의 경우엔 정상으로

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고, 심각한

환자 중 완치가 되려면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

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간 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독 능력이 떨어

진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‘금주’가 필수입니다. 

저염식, 저단백질식도 환자 회복에 좋은 방법

이지만 간에 좋다는 정체불명의 약들은 환자

해독능력의 문제가 있기에 오히려 더 악화될

수도 있습니다.

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 확률은 매년 조금

씩 상승합니다.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

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수적입니다. 만약

간 경화가 걸린 환자가 주변에 계시다면 반드

시 금주가 필수적이며 B형, C형 간염에 걸린 환

자도 의료진과의 꾸준한 경과 관찰을 통해 주

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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